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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혁신 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이 되어 뒤집어 보면 보인다” 

 

혼 밥, 혼 술 등 혼자서 하는 것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.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방에 들어가서 혼자 밥

과 반찬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. 남녀 할 것 없이, 주방에서 약간의 조리를 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

과이다. 

 

조리를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칼이다. 칼의 종류도 다양하다. 뼈도 토막 낼 수 있는 두껍고 무거운 중국식 칼부

터, 끝이 날카로워 안의 것을 잘 도려낼 수 있는 칼, 딱딱한 빵을 쓸 수 있는 톱같이 생긴 칼, 과일을 깎을 수 있

는 조그만 과도, 회를 뜰 수 있는 회 칼, 그리고 이런저런 용도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여 다용도 칼도 있

다. 칼 한 세트에는 4,5개의 칼과 가위, 칼날 가는 것과 함께 칼집이 있다. 칼 세트를 구입 시에는 칼집은 당연하

게 필수이다.   

  

아래 사진 왼쪽 칼집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칼 두께와 폭만큼의 틈새 같은 구멍에 맞혀서 집어넣는 방식이

다. 이건 ‘문화적 습관’에서 그대로 내려왔을 것이다. 고대부터 조리를 하는 주방에서부터 목숨을 건 전쟁터까

지 칼은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였다. 특히 칼을 휴대 시에는 칼을 보호하기 위해 칼집은 필수품이었다.  

 

그 수 천 년 전부터 칼 보관을 위하여 조그만 구멍에 집어넣는 행위는 문화적 습관으로 고착하였다. 이런 것

엔 어느 누구도 의구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. 오히려 이 문화적 습관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

을 한다. 

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칼을 칼집에 넣을 때 조

그만 틈새에 집어넣는 일은 짜증이 나는 일이

다. 더 쉽게 넣을 수만 있다는 생각을 하지

만, 문화적 습관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 이것

을 과감하게 깨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. 

 

디자이너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깨는 사람이다. 조금이라도 편한 것을 위하야 인류는 발전하여 오면서, 어떤 부

분에서 ‘문화적 습관’이라 하여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우를 범해 왔다. 

 

혁신적 디자인을 위한 첫 번째는 ‘문제 다시 보기’이다. 과연 이런 ‘문화적 습관’이 편하고 합리적인가?   아무

리 보아도 이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. 빨리 일을 마치고 쉬고 싶은데, 칼을 신경 써서 틈새에 집어넣는다

는 것이 여간 신경이 쓰인다. 이 방식보다 안전하며 더 간편하게 집어넣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. 문제가 명확하

니 풀면 된다. 수많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, 하나하나 끈기를 가지고 풀면,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다. 전문성

이 필요하다. 그래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.  

  

사진의 왼쪽은 흔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이고, 오른쪽은 저자가 디자인한 것이다. 더 쉽게 칼을 칼집

에 넣는 방식을 생각, 조사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. 문화적 습관의 고착에서 벗어나려고 의

도적으로 생각을 한다. 그러면 새로운 디자인이 보이는 시점이 있다. 사용자 입장이 되어 뒤집어 생각하면 보

인다. 혁신은 남들이 하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한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존의 개념을 완전 깨뜨

리고 뒤집어 보는 의지가 필요가 있다. 그런 디자이너이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. 


